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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of initial stops in the 
speech of 1-2-year-old children. Methods: A total of 35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ged 
1-2 year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performed a naming task using nine 
monosyllabic words containing initial stops. The accuracy of consonants in the initial stops, 
as well as errors in articulation position and voicing features were analyzed among chil-
dren in the late 1-year-old and early 2-year-old age groups. Consonant accuracy, articula-
tion position and voicing error ratio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age groups. Addi-
tionally, the study investigated patterns of voicing errors observed in each age group in 
detail. Results: Findings revealed that the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of initial stops were 
prominent in voicing errors observed in both age groups. Consonant accuracy was signifi-
cantly higher in the early 2-year-old group compared to the late 1-year-old group. The 
most prevalent error observed in both late 1-year-old and early 2-year-old children was 
voicing errors. Examining the patterns of voicing errors, it was found that late 1-year-olds 
exhibited all possible error patterns in voicing features, while early 2-year-olds showed a 
reduction or disappearance of some voicing error patterns, excluding errors related to as-
piration. Conclus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of initial stops 
in the speech production of children in the late age of 1 and the early age of 2, presenting 
information on the acquisition process of initial stops. Error patterns in voicing features 
were commonly observed in the younger age group before the late age of 2.

Keywords: Korean initial stops, Speech acquisition, Voicing,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1- to 2-year-olds

파열음은 비음과 함께 말소리 습득 과정 중 가장 일찍 발달하는 

소리이다. 아동은 생후 4-6개월경부터 자음이 포함된 음절성 옹알

이(canonical babbling)를 시작으로 의미있는 첫 낱말을 산출할 수 

있도록 발달한다. Kim과 Ha (2022)의 연구에서는 6개월부터 20개

월까지 종단으로 아동이 산출한 발성 자료를 바탕으로 자음 산출

률과 자음 목록을 살펴보았다. 6-8개월부터 파열음 산출률이 

30.83%, 12-14개월에서는 51.56%로 나타나, 음절성 옹알이 중 파열

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12-14개월에는 비음 

외에 평 파열음과 경 파열음이 안정되게 산출되면서 자음목록에 포

함되었다. 18-30개월 아동의 자발화에서 어절 첫소리 특성을 확인

한 Ha와 Pi (2016)에 따르면 파열음의 산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

국어 파열음은 구강 폐쇄가 1회적이며, 입술을 붙였다 떼거나, 턱을 

떨어트리는 단순한 움직임으로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음소

에 비하여 빠르게 발달한다. 또한, 지속시간이 길어 아동이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개별음소 습득 특성을 연구한 문헌

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열음을 2-3세 이전에 75-94%의 아동이 정

확하게 산출한다고 보고하였다(Kwon, Lee, & Son, 1979; Lee & 

Kwon, 1979; Um, 1986). 

파열음은 구강에서 기류의 막힘이 발생하였다가 개방되면서 나

는 소리이다.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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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며, 같은 조음 위치에서도 발성유형에 따라 무성 무기 연음인 평

음, 무성 무기 경음인 경음, 무성 유기 경음인 격음으로 구분된다. 세

계 대부분의 언어가 /b/와 /p/처럼 유성성과 무성성으로 이중 대립 

구조이지만, 한국어 파열음은 다른 체계를 보인다. 다른 언어와 달

리 한국어 파열음은 초성 위치에서 ‘평음-경음-격음’으로 독특한 

삼중 대립(예: /ㄷ,ㄸ,ㅌ/) 특징을 가지고 있다(Kong, Beckman, & 

Edwards, 2011). 발성유형에 따라서 최소 대립(예: [발-팔])으로 의미

가 구별되며, 이를 지각·변별하고 산출할 수 있는 것은 파열음을 포

함하여 파찰음, 마찰음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삼중 대립 

시 유성성, 무성성보다는 무성음 범주 내에서만 대립이 구성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 언어 중에서 삼중 대립 구조를 활용하는 언

어는 한국어 외에 태국어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0). 

태국어에서도 삼중 대립은 유성음과 무성음의 경계를 포함하고 있

어 한국어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Davidovits, Comrie, Pater-

son, & Ritcey, 1990; Park, 2019). 한국어처럼 무성음 내에서만 삼중 

대립의 자음 체계를 가진 언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

한 독특한 체계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의 어려

움으로 보고되고 있다(Broersma, 2010; Park & Park, 2008). 현재 국

내에서 파열음의 발성유형에 따른 산출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지역

별 방언에 따라 차이를 확인한 것이 대부분이며(Han, 2014; Kang 

& Han, 2012), 아동이 산출한 발성유형별 파열음의 말소리 습득을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Kim, 2007). 

말소리 발달을 살펴본 연구는 파열음의 발성유형 오류패턴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대표적인 오류패턴 연구인 Kim (2006)에서

는 파열음에서 보일 수 있는 대치 오류패턴 중 2세 후반 일반 아동

에게 긴장음화, 탈기식음화의 발성유형 오류패턴이 연구개음의 전

방화 변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발화 수준에서 한국어 자음 

습득을 확인한 Kim, Kim과 Stoel-Gammon (2017)의 연구는 경음

화 오류패턴이 4세까지 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발성유형 

오류는 일반 아동에게서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림 이름대기 과제를 통한 단어 수준에서 2세 후

반 집단의 발성유형 오류 발생률은 1-10% 미만이며, 평음-경음-격

음 발성유형에서 90% 이상의 자음 정확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Ha & Kim, 2020; Pi & Ha, 2020; Ryu, Kim, & Ha, 2019). 연구

마다 발성유형의 오류패턴을 살펴보는 검사어의 환경, 낱말 내 파

열음의 위치, 언어학적 단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Park & Kim, 2015). 또한, 발성유형별 말소리발달을 

살펴본 Ryu 등(2019)에서는 파열음뿐만 아니라 파찰음, 마찰음의 

발성유형을 같이 보았기 때문에 파열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발성유

형별 특징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 아동의 파열음 산출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가 이미 파

열음의 습득에 도달한 2세 후반 이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아동용 발음평가(APAC, 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

ticulation for Children; Kim, Pae, & Park, 2007), 우리말 조음음운

평가(U-TAP,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Kim & 

Shin, 2004), 한국 조음음운 프로파일(K-APP, Korean Articulation 

Phonology Profile; Ha, Kim, Seo, & Pi, 2021)의 표준화된 한국어 

발음평가 도구에서는 2세 후반부터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파열음

은 2세 후반부터 75-94% 이상 습득되어 출현 연령(emerging age, 

25-49%)이나 관습적 연령 단계(customary age, 50-74%)를 확인하

기가 어렵다. 즉 2세 후반 이전의 어린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파

열음의 산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파열음의 습득 과정을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인 파열음

의 발성유형별 삼중 대립이 습득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연구마다 

상이하다. 현재 18-29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발성유형의 오류패턴

을 세밀하게 살펴본 연구는 없기 때문에 어두초성 파열음의 발성유

형별 정확도 및 오류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세 후반(18-23개월)에서 2세 전반(24-29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어

두초성 파열음의 연령 집단별 산출 특징을 청지각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권에 거주하며 한국어를 모국어

로 사용하는 18-29개월의 일반 아동 35명(18-23개월 15명, 18-19개

월 1명, 20-21개월 4명, 22-23개월 10명(남: 5, 여: 10)), 24-29개월 20

명(24-25개월 6명, 26-27개월 7명, 28-29개월 7명(남: 4, 여: 16))을 대

상으로 음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 대상자는 주 양육자에 의해 신체적, 인지적, 시-청각적 문제

가 없으며, 임신 및 출생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아동은 평가자가 확인하였을 때 조음기관의 구조 및 기능적 결함

이 없으며, 1) 영아선별 교육진단검사(DEP, Developmental assess-

ment for the Early intervention Program planning; Jang, Seo, & 

Ha, 2009)의 모든 영역에서 백분위 35%ile 이상, 2) 영유아 언어발

달 검사(SELSI, 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 Kim, Kim, 

Yoon, & Kim, 2003) 결과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에서 –1 SD 이상, 

3)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유아용(K M-B CDI, Kore-

an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Pae & Kwak, 2011) 결과, 표현 어휘 영역에서 10%ile 이상으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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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속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

다(IRB 승인번호: HIRB-2023-005). 자료수집은 언어병리학전공 

대학원생인 제1저자가 아동의 가정으로 방문하거나 아동이 한림

대학교 언어청각센터로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보호자에

게 참여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10-15분 정도 부모 면담, 언어평가지를 통해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음성 자료는 소음이 적은 공간에서 대상자의 입과 약 15 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단일 지향성 마이크 ETM-009 Plus를 마이크 헤드

에 Foam Windscreen을 씌운 상태로 4극 마이크 전용 연장 케이블

(2M)과 iPhone 전용 젠더를 장착한 iPhone 14 Pro로 녹음하였다. 

검사는 이름대기 과제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검사어 음소 위치

의 경우 발성유형(평음-경음-격음)별 기식의 정도나 변이음의 차이

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어두초성에 배치하였다. 영유아가 산출하

는 말의 음절길이 제한과 낱말의 친숙도, 모음환경을 고려하여 어

두 위치에서 발성유형별로 삼중 대립하는 파열음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일음절 음절구조(CVC)의 발성유형(평음-경음-격음)별 어

두초성 양순, 치경, 연구개 파열음 총 9개로 선정하였으며, 검사어는 

Table 1과 같다. 

1-2세 아동에게 그림 이름대기 과제는 주의 집중 및 인지가 요구

되어 검사의 타당성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Ha & Hwang, 2013; 

Shriberg & Kwiatkowski, 1982; Stoel-Gammon, 1987). 그림 이름대

기 과제를 실시할 때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방문하기 1-2

주 정도 전에 그림자료를 제공하여 부모와 반복적으로 어휘와 말소

리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본 연구는 그림과 해당하는 사물

을 같이 이용하였다. 부모와 연습하는 것을 녹음파일로 전달받아 

아동의 평소 표현언어능력을 확인한 후 본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이

름대기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 대상자에게서 9개의 검사어를 3번씩 반복하여, 총 27개의 토

큰(token)을 수집하였으며, 제시 순서는 순서효과 및 학습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무작위(random)로 제공하였다. 평가자는 아동 대상

자와 조용한 공간에서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는 유아용 책상에서 실

시하였다. 검사 이전에 그림카드 및 사물,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중

에 익숙하게 보던 매체를 보호자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동에

게 무작위로 배치된 목표 어휘의 그림 및 사진을 제공한 후 “이게 

뭐야?” 혹은 “누구지?” 등의 질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답할 수 있도

록 유도하였다. 자발적 이름대기에 어려움을 보일 경우 장난감 및 

실제 사물을 제공하여 유도하였다. 장난감을 제공하였음에도 무반

응(no response)할 경우 녹음을 중단하고, 약 10분 정도 휴식 및 검

사어 숙지 후 지연 모방이나 자발적 이름대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전체 검사 소요시간은 10-15분 라포 형성 후 진행하여 30분 정

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음성자료를 Airpods Pro (1세대)를 착용하여 노이즈 캔

슬링 모드로 듣고, 음성전사 하였다. 3번 반복한 토큰 중 2번째 반

응을 기준으로 어두초성 파열음의 자음정확도를 구하고, 오류 분

석을 실시하였다. 1세 후반에서 2세 전반 아동이 산출한 어두초성 

양순, 치경, 연구개 파열음의 발성유형별 자음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출한 자음의 수를 전체 초성 자음 수인 9개로 

나누어 자음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각각 어두초성 양순, 치경, 연구

개 파열음에서 보인 오류 중 조음 위치와 관련된 오류가 차지하는 

비율과 발성유형 오류를 보이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음위치 

및 발성유형 오류율을 구하였다.  

오류패턴은 크게 생략과 대치로 분류하고, 대치는 조음위치, 조

음방법, 발성유형 오류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조음위치와 발성

유형에서 오류를 보였을 경우(예: 콩→[똥]) 두 가지 오류패턴을 보

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왜곡의 경우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하

여 정반응으로 간주하였다. 어두초성 파열음에서 보일 수 있는 오

류패턴 중 생략 오류패턴으로 포함된 초성생략은 /달/이 [알]로 발

음된 경우와 같이 단어의 초성을 생략한 경우를 말한다. 대치 오류

패턴 분석 시 조음위치 오류패턴은 연구개음이나 치경음을 양순

음으로 대치할 경우 양순음화(예: 달→[발]), 연구개음을 치경음으

로 대치한 경우에는 연구개음의 전방화(예: 꽃[꼳]→[똗])로 분석하

였다. 또한, 양순음을 치경음으로 대치한 경우에는 치경음화(예: 빨

→[딸]), 양순, 치경, 연구개음을 성문음으로 대치한 경우 성문음화

(예: 콩→[홍])로 분석하였다. 조음방법 오류패턴으로는 파열음을 

비음으로 대치하는 비음화(예: 발→[말])가 포함되었다. 발성유형 오

류패턴은 평음을 경음으로 대치할 경우 경음화(예: 달→[딸]), 이완

음화의 경우에는 경음을 평음으로 대치한 경우에는 경음의 이완음

화(예: 딸→[달])로, 격음을 평음으로 대치할 경우 격음의 이완음화

Table 1. Test words with stops in the initial position

Phonation
Manner Fortis Lax Aspirated

Labial /p*aŋ / “bread” /pal/ “foot” /phal/ “arm”
Alveolar /t*al/ “daughter” /tal/ “moon” /thal/ “mask”
Velar /k*ot/ “flower” /koŋ/ “ball” /khoŋ/ “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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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탈→[달])로 분석하였다. 기식음화의 경우 평음의 격음화(예: 달

→[탈]), 경음의 격음화(예: 딸→[탈])로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격음

을 경음화 할 경우에는 탈기식음화(예: 탈→[딸])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아동 반응에 대한 음성 전사에 대한 전사자 간 신뢰도를 구하였

다. 신뢰도 분석자료는 전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전체 자료의 

약 10%) 분석하였다. 신뢰도 측정치는 제1저자와 신뢰도 분석을 위

해 참여한 언어병리학과 대학원생 2명이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

한 뒤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전사 신뢰도는 아동이 산출한 반응을 

전체 초성 자음정확도에서 3명이 일치한 음소 수의 비율을 살펴보

았다. 음성전사에 대한 초성 자음정확도는 95.09%로 나타났다. 

통계처리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Ver.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검증하였다. 연령 집단에 따라 어두초성 파열음의 자음정확도, 

조음위치 및 발성유형 오류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령 집단에 따른 자음정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독립표

본 t 검정 결과, 2세 전반의 초성 자음정확도(81.67±22.88%)가 1세 

후반의 초성 자음정확도(65.19±19.64%)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 집단별로 오류 발생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1세 후반은 50회, 

2세는 41회 오류를 보였다. Figure 1은 두 연령 집단의 오류패턴 유

형 및 오류율을 보여주고 있다. 1세 후반 집단에서 보인 오류패턴 

중 생략은 3회(6%) 나타났다. 대치 오류는 47회(94%) 발생하였으

며, 이 중 발성유형 오류패턴이 30회(60%)로 가장 많았다. 조음위

치 오류패턴의 경우 15회(30%)로 연구개음의 전방화 7회(14%), 양

순음화 5회(10%), 치경음화 2회(4%), 성문음화 1회(2%) 순으로 나

타났으며, 조음방법 오류패턴은 비음화 2회(4%)만 나타났다.

반면 2세 전반 집단에서 보인 오류패턴 중 생략은 6회(14.63%), 대

치 오류는 35회(85.37%)로 나타났다. 대치 오류 중 발성유형 오류패

턴이 63.42%로 가장 많았으며, 조음위치 오류패턴은 21.95%로 연구

개음 전방화 6회(14.63%), 양순음화 2회(4.88%), 치경음화 1회(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음방법 오류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1세 후반과 2세 전반 집단 모두 대치 오류패턴 중 발성유형 오류

패턴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조음위치, 조음방법 오류패턴 순

으로 나타났다. Figure 2는 연령 집단별로 보인 대치 오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연령 집단에서 빈번하게 관찰되었던 대치 오류패턴 중에서 발

성유형 및 조음위치 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집단별로 차이를 보

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세 후반의 조음위치 오류율(26.80±

29.66%)은 2세 전반의 조음위치 오류율(12.56±26.0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 집단에 따른 조음위치 오류율의 차이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세 후반의 발성유형 오류율(58.13±33.25%)이 2세 전반의 발성

유형 오류율(43.69±44.8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3은 Figure 2에서 제시했던 1세 후반-2세 전반 집단이 보

Figure 1. Percentage of error pattern types between the two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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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치 오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발성유형의 오류빈도와 오

류패턴을 세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1세 후반 집단에서 보인 발성

유형 오류패턴은 5개이며, 총 30회 중 ‘탈기식음화 10회(33.33%), 경

음화 8회(26.67%), 평음의 기식음화 5회(16.67%), 경음의 이완음화 

4회(13.33%), 격음의 이완음화 3회(10.0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세 전반 집단에서는 4개의 오류패턴을 보였다. 총 22회 중 

‘탈기식음화 11회(50%), 경음화 6회(27.27%), 평음의 기식음화 4회

(18.18%), 격음의 이완음화 1회(4.55%)’ 순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세 후반과 2세 전반 아동을 대상으로 일음절 낱

말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여 연령 집단에 따라 어두초성 파열음

의 산출 특징을 청지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낱말 이름대기 과제에서 확인한 파열음의 산출 특징은 두 연령 

집단에서 보인 발성유형 오류패턴에서 두드러졌다. 1세 후반(18-23

개월)과 2세 전반(24-29개월)의 연령 집단별 어두초성 파열음의 자

음 정확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1세 후반의 자음정확도는 약 65%였

으나, 2세 전반은 80% 이상으로 연령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18-47개월 아동의 자발화에서 자음정확도와 자음목록을 확인

한 Ha와 Hwang (2013) 연구에서 개정 자음정확도가 1세 후반에서

는 약 56%였으며, 2세 전반에서는 약 73%의 자음정확도를 보인다

고 보고한 바가 있다. 1세 후반과 2세 전반의 자음목록은 초성위치

에서는 파열음과 비음을 중심으로, 종성에서는 비음과 유음을 위

주로 구성되었다(Ha & Hwang, 2013). 자발화에서 파열음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초성과 종성 위치 모두 포함한 연구

와 비교하였을 때(Ha & Hwang, 2013), 일음절 낱말의 어두초성 파

열음에서 자음정확도를 살펴보았던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18-29개월은 어휘 및 말소리 습득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며, 어두초성 파열음의 발달이 1세 후반

부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 집단별로 오류 발생 빈도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1세 후반과 

2세 전반 집단 모두에서 생략과 대치 오류를 보였다. 그중 생략 오

류는 1세 후반 집단에서 3회, 2세 전반 집단에서는 6회로 2세 전반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2세 전반의 6회 오류는 모두 1

명에서만 관찰된 오류이기 때문에 1세 후반보다 2세 전반이 생략 

오류를 더 보인다고 해석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전체 아동의 수로 

Figure 3. Percentage of voicing error types of word-initial s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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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생략 오류는 1세 후반 집단에서는 2명, 2세 전반 집단에서 

1명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대치 오류를 살펴보았을 때 1세 

후반과 2세 전반 집단 모두 발성유형 오류가 가장 많았다. 1세 후반 

집단에서 보인 전체 오류 중 94%에 해당하는 대치 오류에서 보인 

발성유형 오류패턴은 약 60%, 2세 전반 집단에서 보인 전체 대치 

오류 약 85% 중에 발성유형 오류패턴은 약 44%로 나타났다. 2세 후

반부터 확인하여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제한적이나, 낱말 

내 파열음에서 보일 수 있는 오류 중 발성유형 오류패턴이 가장 높

았다는 Kim (2006)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발성유형의 오류

패턴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평음의 격음화와 격음의 경음화가 

2세 후반 집단에서는 출현율이 10% 이상으로 발성유형 오류는 나

이에 적절한 오류패턴으로 나타났다(Ryu et al., 2019). 반면, 자발

화로 오류패턴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2세 후반에서 연구개음의 전

방화인 조음위치 오류가 가장 빈번하였다(Kim, 2014). 또한, 단어 

수준 검사에서 대규모로 2-7세 아동의 오류패턴을 분석한 Ha와 

Kim (2020) 연구는 2세 후반에서도 발성유형 오류 발생률이 1% 미

만이었다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를 해석해보면 검사어에서 평음, 경음, 격음 비율에 

따른 발성유형 분포도의 차이와 연령 집단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다. 

1세 후반과 2세 전반에서 보인 대치 오류 중 조음위치 및 발성유

형 오류율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연령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조음위치 오류율을 살펴보았을 때 1세 후반 집단은 

약 27%, 2세 전반 집단은 약 13%로 1세 후반 집단에서 조음위치 오

류율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두 집

단 모두 조음위치 오류율이 30% 이하로 나타난 것에 반해 연구개

음 전방화가 2세 후반 아동의 60%에게서 관찰된 빈번한 오류패턴

이었다는 Kim (2014) 연구와 65%를 보인다는 Kim (2006) 연구보

다 다소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대상 연령 집단 및 검사어 환경의 차

이로 인해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의 검사어는 일음절의 

어두초성 오류율만을 살펴보아 상대적으로 낮은 오류율을 보인 것

으로 사료된다. 

어두초성 파열음에서 보인 발성유형 오류율을 살펴본 결과 1세 

후반 집단에서는 약 60%, 2세 전반 집단에서는 약 44%의 발성유형 

오류율을 보였다. 1세 후반 집단이 발성유형에서 보인 오류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탈기식음화가 약 33%, 경음화는 약 27%, 평음의 

기식음화는 약 17%, 경음의 이완음화 약 13%, 격음의 이완음화가 

10%로 나타났다. 반면, 2세 전반 집단에 보인 발성유형 오류패턴에

서는 탈기식음화가 전체 발성유형 오류의 50%를 차지하였으며, 1

세 후반 집단에서 나타난 경음의 이완음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

라서 1세 후반 집단의 발성유형 오류패턴은 2세 전반 집단에 비하

여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1세 후반에서는 발

성유형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오류패턴을 보이지만, 2세 전반에서

는 절반을 차지하는 탈기식음화와 약 30%의 경음화를 제외하고 

일부 오류패턴이 사라지거나 감소하였다. 1세 후반에서 아직 음성 

계획 및 운동 조절 능력이 미숙하여 같은 단어를 매번 다르게 산출

하다가(Kim, 2021) 점점 파열음을 산출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Ha & Hwang, 2013; Kim & Ha, 2022) 발성유형에서 보일 수 있는 

오류패턴이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반면, 기식음

화는 1세 후반에 약 17%로 나타났으나, 2세 전반에서는 약 5%로 다

른 발성유형 오류패턴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선행연구에서 이완음화나 기식음화의 경우 일반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관찰되지 않는 비발달적 오류로 보았으나, 2세 후반 연령

부터 기존 말소리 습득 연구의 규준 자료를 토대로 발달적, 비발달

적 오류패턴을 살펴보았다(Ha & Kim, 2020; Hwang & Kim, 2015; 

Kim, 2014; Park & Kim, 2015). 본 연구의 두 연령 집단에서 탈기식

음화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앞서 살펴본 연구(Kim, 1998; 

Kim, 2006; Ryu et al., 2019)에서 발성유형 오류패턴 중 2세 후반에 

탈기식음화, 경음화를 빈번하게 보인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준다. Ryu 등(2019)의 연구에서는 세 발성유형 간 기류조절은 상대

적 차이이며, 명확한 경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8-29개월의 어린 연령대에는 미성숙한 조음기관 움직임으로 인해 

평음과 경음, 평음과 격음 간 상대적 긴장성을 변별하여 산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Ryu et al., 2019). 따라서 말소리를 습

득하기 시작하는 18-29개월의 어린 연령대에서는 발성유형 오류패

턴은 일반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파열음 습득 과정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지각적 전사 분석뿐 

만 아니라 음향학 및 조음음성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세밀하게 살

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Kim과 Steol-Gammon (2009) 그리고 Kim

과 Steol-Gammon (2011) 연구는 파열음의 삼중대립을 구별해주

는 음향학적 파라미터인 성대진동시작시간(voice onset time, VOT), 

후행 모음의 기본 주파수(f0), 후행 모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음

의 강도 차이(H1-H2)를 바탕으로 2세 6개월, 3세, 4세의 파열음 습

득과정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한국 아동은 파열음을 습득하

는 과정에서 성대진동시작시간(VOT)의 조절을 먼저 발달시키고, 

이후 기본 주파수(f0)의 높이의 차이를 조절해 가면서 파열음의 삼

중대립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산출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1-2세 아동은 어두초성 파열음의 삼중대립으로 낱말의 

의미가 달라짐을 이해하고 소리의 차이를 변별하기 시작하지만, 파

열음의 삼중대립을 구별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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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움을 보였다. ‘평음-경음-격음’ 삼중 대립의 산출은 성대, 성

도의 움직임과 호흡의 정교한 조절이 필요하다. 성문 폐쇄와 긴장

성, 성문하부 상승 압력 조절을 통해 정확하게 구별하여 산출할 수 

있다. 1-2세의 어린 연령대에는 미성숙한 조음기관 움직임으로 인

해 평음과 경음, 평음과 격음 간 상대적 긴장성을 변별하여 산출하

는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Ryu et al., 2019). 따라서 말소리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1-2세의 어린 연령대에서는 발성유형 오류패턴

은 일반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두초성 파열음의 발성유형이라는 한국어의 독특한 

삼중대립의 습득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2세 후반부터 진행되

었던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1세 후반과 2세 전반 연령 집단 아

동의 파열음 발달 특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해 볼 부분이 있는데, 먼

저 본 연구의 경우 일음절 낱말 이름대기가 가능한 18-29개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음절 낱말 이름대기 검사는 9개의 

검사어를 3번 반복하여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연령의 아동에

게는 높은 집중력과 인지능력을 요한다. 따라서 언어능력을 포함하

여 전반적인 발달능력이 높은 대상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결과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끝

까지 이름대기 검사를 마친 아동이 여아가 많아,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말 습득에 있어

서 성별이 유의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서 

성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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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2세 일반 아동의 어두초성 파열음 산출 특징

권지윤1·하승희2·윤태진3

1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 2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청각언어연구소, 3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말소리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1-2세 아동의 어두초성 파열음의 산출 특징을 알아보았다. 방법: 1-2세 일반 아

동 35명을 대상으로 어두초성 양순, 치경, 연구개 파열음이 포함된 9개의 일음절 낱말을 이용하여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1세 후

반과 2세 전반 아동이 산출한 발성유형별 어두초성 파열음(양순, 치경, 연구개)의 자음정확도, 조음위치 및 발성유형 오류율을 확인 후 

연령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연령 집단별 보이는 발성유형 오류패턴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결과: 연구결과, 어두초성 파열음

의 산출 특징은 두 연령 집단에서 보인 발성유형 오류에서 두드러졌다. 자음정확도는 2세 전반 집단이 1세 후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

으며, 1세 후반과 2세 전반 아동에게서 가장 많이 보인 오류는 발성유형 면에서 관찰되었다. 발성유형 오류패턴을 살펴본 결과 1세 후반

에는 발성유형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오류패턴이 관찰되었지만, 2세 전반에서는 탈기식음화와 경음화를 제외하고 일부 오류패턴이 사

라지거나 감소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세 후반과 2세 전반 아동을 대상으로 어두초성 파열음 산출 특징을 살펴보면서 파열음

의 습득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발성유형 상의 오류패턴이 2세 후반 이전의 어린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었다.

핵심어: 한국어 어두초성 파열음, 말소리 습득 과정, 발성유형, 1-2세 일반 아동

본 논문은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64795).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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